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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래무과공덕품 ②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자재(自在)인지요?”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에게는 열 가지 자재가 있으니, 첫째 목숨의 자재, 둘째 마음의 자재, 셋째 물건의 자재, 넷째 업(業)의 자재, 다섯째 태어남[生]의 자재, 여섯째 여의(如意)의 자재, 일곱째 믿음의 자재, 여덟째 소원[願]의 자재, 아홉째 지혜의 자재, 열째 법의 자재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최상의 감로(甘露)를 얻는 것을 일컬어 목숨의 자재라 하며, 일체가 오직 한마음임을 알 수 있음을 일컬어 마음의 자재, 허공 가운데에서 진기한 보배를 가려 이룸을 일컬어 물건의 자재, 일체의 번뇌 및 습기와 무명의 번뇌를 멀리함을 일컬어 업의 자재, 깊은 선정에서 삼매와 삼마발제(三摩拔提)를 마음대로 굴림을 일컬어 태어남의 자재, 일체의 행을 자연히 행함을 일컬어 여의의 자재, 모든 입(入) 가운데에서 자재한 관법[觀]을 얻음을 일컬어 믿음의 자재, 마음을 내는 즉시 현전에 일체 사물을 성취함을 일컬어 소원의 자재,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행위가 지혜로써 그 근본을 삼음을 일컬어 지혜의 자재, 현재 평등한 진여법계와 티 없는 실제(實際)에 머묾을 일컬어 법의 자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살생을 멀리하고 성냄과 해하려는 마

	  

	[image: image1.png]




	[159 / 239] 쪽 

	  음을 없애면 이는 곧 목숨 자재의 원인이요,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의 사물(事物)을 버리고 대보리를 구하면 이는 곧 물건 자재의 원인이요, 3업으로 지은 바가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다면 이는 곧 업 자재의 원인이요, 보리심으로써 모든 선근을 포섭한다면 이는 곧 태어남의 자재의 원인이요, 온갖 일체의 공양ㆍ공경ㆍ예배ㆍ찬탄 및 코끼리ㆍ말ㆍ수레 등의 탈것[乘]을 버리어 중생에게 베푼다면 이는 곧 여의(如意) 자재의 원인이요, 항상 3보(寶)를 설해 중생을 교화한다면 이는 곧 믿음 자재의 원인이요, 여러 일체 중생이 구하는 바를 헤아려 때에 맞추어 준다면 이는 곧 소원 자재의 원인이요, 항상 법시(法施)를 행하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나 공경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지혜 자재의 원인이요, 항상 중생을 위하여 설하되, 모든 여래 및 중생은 진여평등하여 법신으로써 체를 삼을 뿐 음식으로 몸을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법 자재의 원인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목숨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생사의 두려움을 대치(對治)하며, 마음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번뇌의 두려움을 대치하며, 물건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빈궁의 두려움을 대치하며, 업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나쁜 길의 두려움을 대치하며, 태어남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태어남의 속박을 대치하며, 여의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추구(追求)의 두려움을 대치하며, 믿음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법을 비방하는 두려움을 대치하며, 소원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심념(心念)에 속박 당하는 두려움을 대치하며, 지혜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의혹의 두려움을 물리치며, 법의 자재를 얻은 까닭에 온갖 대중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자재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게송으로 말했다.

	  

	  구담이 바른 행을 닦음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니

	  그러므로 모든 법 가운데서

	  온갖 자재(自在)를 얻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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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생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죽이거나 훔칠 마음 부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재물과 목숨에 대하여

	  나는 곳마다 언제나 자재하네.

	  

	  언제나 선정과 법시(法施)를 행하여

	  영원히 모든 악인(惡因)을 끊으니

	  마음은 행위[業]에 장애받는 일 없이

	  나는 곳마다 언제나 자재하네.

	  

	  항상 보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중생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며

	  3보의 복덕을 찬탄하면서

	

	  모든 중생 널리 이롭게 하네.

	  

	  3업은 지혜의 행에 의지하고

	  마음은 언제나 법계에 머무니

	  뜻과 믿음과 소원과 지혜와 법이

	  나는 곳마다 자재하다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37품(品)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성취했으니, 이른바 4념처(念處)ㆍ4정근(正勤)ㆍ4여의족(如意足)ㆍ5근(根)ㆍ5력(力)ㆍ7각분(覺分)ㆍ8정도(正道)가 그것입니다. 사문 구담은 이와 같은 청정한 도법(道法)을 성취했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4념처인지요?”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의 4념처란, 첫째는 신념처(身念處)요, 둘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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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념처(受念處)요, 셋째는 심념처(心念處)요, 넷째는 법념처(法念處)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신념처란, 이른바 안의 몸과 바깥 몸, 안팎의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곧 이 몸에 대하여 두 가지 관찰(觀)을 하니, 첫째는 부정하다고 관찰[不淨觀]함이요, 둘째는 맑다고 관찰[淨觀]함입니다. 부정하다고 관찰함은 곧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범부들을 속이는 때문이요, 맑다고 관찰함은, 곧 ‘나는 이제 부정한 몸으로 인하여 청정한 부처의 몸을 얻었으며, 청정한 법신과 청정한 공덕의 몸과 일체 중생이 보기 좋아하는 몸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하고는 두 가지 행(行)을 맑히니, 첫째는 덧없음이요, 둘째는 영원함입니다. 어떤 것이 덧없음인가 하면, 몸은 덧없어서 마침내는 반드시 죽는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하고 나면 몸을 위하여 모든 삿된 행위[惡業]와 삿된 방법으로 생활하지 않고, 마땅히 이 몸을 위하여 세 가지 굳은 법[堅法]을 닦나니, 첫째는 몸의 굳음을 닦고, 둘째는 목숨의 굳음을 닦고, 셋째는 재물의 굳음을 닦습니다. 이처럼 관찰하고는 일체의 몸ㆍ말ㆍ뜻의 삿됨[曲]을 멀리하고 곧은 마음을 행합니다. 어떤 것이 영원함인가 하면, 덧없음을 관찰하고 난 뒤 항상된 몸을 얻으니, 덧없음을 인하는 까닭에 공덕의 몸을 얻고, 덧없음을 인하는 까닭에 부처의 종자와 법의 종자와 승가의 종자를 끊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몸의 염처를 닦아서 일체 중생의 몸을 관찰하면 마침내 모든 부처의 법신을 성취하니, 법신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관찰을 하는 까닭에 평등한 마음과 분별없는 마음을 얻어 모든 누(漏:번뇌), 즉 욕루(欲漏)ㆍ유루(有漏)ㆍ무명루(無明漏)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이 있는 줄로 보지 않고 여실한 경지에 머물러서 일체지를 성취하니, 이것을 일컬어 신념처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수념처(受念處)란, 이른바 안의 느낌[受]과 밖의 느낌과 안팎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낌 가운데서 두 가지를 관찰하니, 즉 영원함과 덧없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어 모든 중생을 관찰하되, 가령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탐내는 마음을 내고,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성내는 마음을 내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느낄 때에는 어리석은 마음을 냄을 보아, ‘느낌은 모두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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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이고 궁극의 즐거움이란 일체의 느낌을 끊음이니, 곧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자비심을 내니, 만약에 스스로나 남이 즐거운 느낌을 받을 때에는 물든 마음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며, 만약에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세 가지 악도를 관찰하여 성내는 마음을 멀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만약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받을 때에는 무명(無明)의 마음을 멀리하고 평등한 마음[捨心]을 냅니다. 일체의 느낌은 덧없고 괴롭고 무아(無我)라고 관찰하여 즐거움을 받는 이를 보면 곧 이것이 괴로움임을 알고, 괴로움을 받는 이를 보면 종기와 같고 부스럼과 같이 알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받는 이를 보면 이것은 적정(寂靜)이 아님을 압니다. 즐거운 느낌을 관찰하여 곧 덧없음을 알고, 괴로운 느낌을 관찰하여 이것이 비어 있음[空]을 알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관찰하여 곧 이것이 무아(無我)임을 압니다. 이와 같이 관찰함을 일컬어 수념처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심념처(心念處)란 안의 마음과 바깥 마음과 안팎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관찰하는 것이니, 이른바 영원함과 덧없음입니다. 영원함을 관찰함이란, 자신의 몸에서 보리의 성품을 관찰하되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며, 바른 생각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고는 또한 일으킨 보리심을 관찰하되, 이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생하면 곧 멸하여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으며, 내입(內入)에 있지 않고, 외입(外入)에 있지 않고, 내외입(內外入)에 있지 않고, 음(陰) 가운데 있지 않고, 계(界) 가운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사유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대상[緣]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만약에 마음이 대상과 다르다면 한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요, 만약에 마음이 곧 대상이라면 마땅히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니, 마치 손가락 끝이 스스로를 만지지 못함과 같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

	  이와 같이 관찰한 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어서 덧없이 변하는 것을 보면 곧 이 마음이 대상을 쫓아 생하지 않고 대상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며,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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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며,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보리의 마음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은 색(色)이 아니므로 볼 수 없으며, 아지랑이[幻] 같고 허깨비[化] 같아서 걸림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는 온갖 중생의 마음의 본성을 관찰합니다. 곧 자신의 마음의 본성과 같고 자신의 마음의 모습과 같이 일체 중생의 마음의 성품과 마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공한 줄을 알며, 마찬가지로 온갖 중생의 마음이 공한 것을 압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평등함을 관찰하며, 모든 중생 마음의 본성이 평등함도 그와 같이 관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심념처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법념처(法念處)란, 이른바 안의 법[內法]과 바깥 법[外法] 및 안팎의 법[內外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곧 이 법 가운데서 두 가지를 관찰하니, 이른바 영원함과 덧없음입니다. 항상 부처의 눈[佛眼]으로 일체 법을 관찰하되 도량에 앉을 때까지도 잃지 않습니다. 모든 법을 관찰할 적에 한 법을 보지 않으며, 나아가 온갖 미세한 특징[相]들을 보지 않습니다. 공함[空]과 특징 없음[無相]과 바라는 바 없음[無願]과 지음 없음과 생김 없음과 소멸 없음과 물건 없음을 여의며, 일체 법 내지는 그 미세한 특징까지도 보지 않으며, 12연(緣)에 들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다. 법과 비법을 보니, 그릇된 법과 옳은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법이겠습니까? 이른바 나 없고 중생 없고 수명 없고 사람 없다는 견해를 일러 법이라 합니다. 무엇이 비법이겠습니까? 이른바 나라는 견해[我見], 중생이라는 견해[衆生見], 목숨이라는 견해[命見], 사람이라는 견해[人見], 끊어진다는 견해[斷見], 영원하다는 견해[常見], 존재한다는 견해[有見],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無見]이니, 이것을 일러 비법이라 합니다.

	  사문 구담은 일체 법의 옳은 상태와 그른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비어 있고 특징 없고 바라는 바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일컬어 일체 법의 옳은 상태[法]라 하고, 아만ㆍ교만ㆍ나ㆍ내 것이라는 견해를 취함을 일컬어 일체 법의 그릇된 상태[非法]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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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성(法性)을 관찰하고는 어떤 법이 있어 보리의 원인이 아니라 하거나 벗어나는 길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지 않으니, 모두가 벗어남의 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일러 멸법이라 합니다. 벗어남도 대상[緣]을 쫓고 멸함도 대상을 쫓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 적에 세 가지 행에 대해 관찰하니, 이른바 악행과 선행과 부동행(不動行)입니다. 이 세 가지 행 가운데서 항상 복을 받는 행을 행합니다. 10선법(善法)을 행함은 3업을 맑히기 위함이니, 몸의 업을 맑힘은 모든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구하고 다른 이가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입의 업을 맑힘은 설법을 하면 중생들이 즐겨 듣게 하려는 때문이요, 뜻의 업[心業]을 맑힘은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며 항상 선정에 들려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법념처를 관찰하면 보리를 장애하는 일체의 때[垢]를 멀리하게 되며, 영원하다는 견해에 집착하거나 끊어진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일 없이 중도(中道)의 견해를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도는 세간의 지혜로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특징이나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처소가 없으며, 취할 바도 없고 버릴 바도 없이 청정하고 고요하여서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르는 곳이 없으며, 세간에 존재하거나 세간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으며, 형상이 아니고 형상 아닌 것도 아니며, 깨달음도 아니요 깨달음 아님도 아니며, 헛된 것도 아니고 실한 것도 아니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유위(有爲)도 아니고 무위(無爲)도 아니며, 행(行)도 아니고 행 아님도 아니며, 생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며, 열반도 아니고 짓는 법[作法]도 아니니, 이것을 일컬어 중도라 합니다. 

	  육안이나 천안(天眼)이나 지혜의 눈[慧眼]으로는 법념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같은 세 눈은 특징이 없고 모양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관찰함에는 법의 눈[法眼]으로써 관하여 마음이 여러 법에 집착하거나 잃는 일 없이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법념처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4념처(念處)를 닦으면 네 가지 여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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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얻습니다. 곧 몸의 부정함을 관찰하여 깨끗하다는 착각[淨倒]에서 벗어나며, 느낌은 곧 괴로움임을 관찰하여 즐겁다는 착각[樂倒]에서 벗어나며, 마음이 덧없음을 관찰하여 영원하다는 착각[常倒]에서 벗어나며, 법 가운데 나 없음을 관찰하여 나라는 착각[我倒]에서 벗어납니다. 또 신념처를 관찰하여 단식(段食)을 여의고, 수념처를 관찰하여 촉식(觸食)을 여의고, 심념처를 관찰하여 식식(識食)을 여의며, 법념처를 관찰하여 사식(思食)을 여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염처를 성취했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4정근법(正勤法)인지요?”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의 4정근이란, 이른바 네 가지 정진(精進)이니, 두 가지 삿된 법을 막고 두 가지 좋은 법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문 구담은 좋은 성품이 성취되어 마음이 선법에 머무니, 아직 행하지 않은 악법이나 이미 생한 악법을 정진으로써 없애려 하지 않으며, 아직 생하지 않은 선법이나 이미 생한 선법을 정진으로써 일어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문 구담은 한량없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좋은 성품을 닦아 일체의 악법이 자연히 생겨나지 않으며, 일체의 선법이 자연히 충만하는 까닭입니다. 악법이란, 이른바 그릇된 계율의 무리[非戒聚伴]와 그릇된 선정의 무리[非定聚伴]와 그릇된 지혜의 무리[非慧聚伴], 그리고 4념처(念處)를 관찰할 때의 모든 게으른 마음과 다섯 가지 덮개[五蓋]의 번뇌가 마음눈[心眼]을 가리어서 믿음[信] 등 다섯 가지 선근(善根)을 여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삿된 법이 아직 나지 않은 것은 나지 않게 하고 이미 난 것은 소멸시키니, 부지런히 정진하는 까닭입니다. 선법이란, 이른바 믿음 등의 다섯 가지 선근입니다. 아직 나지 않은 것은 나게 하고, 이미 나온 것은 늘리니, 부지런히 정진하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4정근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4정근법을 성취했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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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4여의족분(如意足分)인지요?”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의 4여의분이란, 첫째는 욕망의 여의[欲如意]요, 둘째는 정진의 여의[精進如意]요, 셋째는 마음의 여의[心如意]요, 넷째는 사유의 여의[思惟如意]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은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로 근본을 삼으며, 이 4무량심(無量心)으로 항상 가까이 다가갑니다. 항상 가까이하는 까닭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운 까닭에 초선ㆍ제2선ㆍ제3선ㆍ제4선을 얻으며, 모든 선(禪)에 드는 까닭에 몸이 가볍고 부드러워지니, 이와 같이 몸의 가벼움과 마음의 부드러움을 성취하여 여의분(如意分)에 들어갑니다. 여의분에 잘 들어가서는 곧 신통을 일으키니, 혹은 원하거나 혹은 정진하거나 혹은 마음먹거나 혹은 사유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 법으로 향함이요, 정진이란 그 법을 성취함이요, 마음이란 그 법을 관찰함이요, 사유란 그 법의 방편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여의분을 성취하면 능히 신통을 얻습니다. 원함이란 장엄하는 것이요, 정진이란 성취하는 것이요, 마음이란 바르게 머무는 것이요, 사유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문 구담은 4여의를 얻고는 그 깨달은 바를 쫓아 그 지어진 바대로 마음의 자재함을 얻으며, 뜻 가는 대로 모든 업을 잘 지어서 마침내는 일체의 근본 행[本行]을 성취하였으니, 마치 바람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도 같아서 걸림이 없는 네 가지 자재함을 얻습니다. 첫째는 목숨의 자재요, 둘째는 몸의 자재요, 셋째는 법의 자재요, 넷째는 신력의 자재[神力自在]입니다. 목숨의 자재란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하늘이건 사람이건 태어나는 곳마다 단명(短命)한 가운데서도 능히 장수(長壽)를 시현하고, 장수한 가운데서도 능히 단명함을 시현하니, 이것을 일컬어 목숨의 자재라 합니다. 몸의 자재란, 자재로운 까닭에 마음대로 몸을 이루고 마음대로 색을 이루어 위의를 나타내며, 중생을 위한 까닭에 가령 그 몸의 모습을 일체 중생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면 모두 이루니, 이것을 일컬어 몸의 자재라 합니다. 법의 자재란, 일체의 세간을 벗어나는 법을 능히 알고 모든 중생의 세간의 일을 시현하며, 심히 깊은 12인연을 잘 알아서 걸림 없는 말 재주를 얻고, 가지가지 중생을 따라 능히 연설하여 바른 믿음에 머물게 하니, 이것을 일컬어 법의 자재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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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력(神力)의 자재란, 능히 네 큰 바다를 합쳐서 하나의 바다로 만들되 오가는 일 없고 움직이는 형상이 없으며, 능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을 합하여 하나의 산을 이루되 오가는 일 없고 더하거나 덜함도 없이 본래와 같아 다름이 없습니다. 사천왕과 삼십삼천의 세계에서 방해받는 일 없으니,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금ㆍ은ㆍ7보로 장엄하려 하거나 전단의 꽃향기를 드러내려 하면 마음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력의 자재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4여의분을 성취했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이와 같은 여의분을 성취하고는 능히 일체의 선정ㆍ해탈ㆍ신통ㆍ무애(無礙)ㆍ4무량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무엇이 여래의 선정인지요?”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은 9차제정(次第定)이 있어 삼마발제(三摩拔提)에 드니, 첫째는 초선(初禪)이요, 둘째는 2선이요, 셋째는 3선이요, 넷째는 4선이요, 다섯째는 공처(空處)요, 여섯째는 식처(識處)요, 일곱째는 불용처(不用處)요, 여덟째는 비유상비무상처(非有想非無想處)요, 아홉째는 입멸진처(入滅盡處)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모든 욕망과 삿되고 착하지 못한 법을 여의어 아직은 각(覺)과 관(觀)이 남아 있으며 생사를 여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초선행에 듭니다. 모든 욕망과 삿됨을 여읜다 함은, 이른바 초선에 상대하는 모든 애욕의 물든 법이니, 그 법을 멀리하는 것을 일컬어 모든 욕망을 여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삿되고 착하지 못한 법이란, 이른바 탐ㆍ진ㆍ치로 인해 살생 등 열 가지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니, 이것을 일컬어 착하지 못한 법이라 말하며, 그 법을 멀리하는 것을 일컬어 초선(初禪)이라 하는 것입니다. 각이 남아 있다[有覺]고 함은, 이른바 공각(共覺)인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각이겠습니까? 어떤 경계에 의지하여

	초선을 수순할 때 이 각은 여러 종류가 있게 되니, 이른바 지각하고 사유하고 관찰하고 모으고 집중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컬어 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觀)이겠습니까? 초선을 수순하는 각행(覺行)에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느끼고 정(定)을 원하고 지각하는 이것을 일컬어 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행[厭行]과 저 각관(覺觀)에 의지하여 초선의 의지처[依]를 이루며, 싫어하는 행과 희락(喜樂)이 함께하여 초선의 행(行)을 이루니, 이것을 일컬어 기쁨 있고 즐거움 있음으로써 초선의 행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이란, 이른바 수지하고 생각하여 보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 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초선에 머물러서 생사 없는 법의 세계[無生法忍]를 얻으며 위로 향하는 마음을 넓힙니다. 그러므로 초선에 들어가서는 생사 없는 세계를 구하며, 더욱 뛰어난 생사 없는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초선에 대해 견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냅니다. 위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어 초선을 버리고 제2선을 구하되, 제2선에 들려는 까닭에 초선의 각관심(覺觀心)을 여읩니다. 그 마음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여의고 그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적으로 청정해지고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며, 각도 없고 관도 없이 오직 집중된 상태[定]에 의해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제2 선행에 들어갑니다.

	  내적인 청정이라 함은, 이른바 제2 선법을 장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 법을 고요히 하여 청정하고 흐림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 내적인 청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인다 함은, 이른바 저 초선의 온갖 사유 작용[覺觀]이 멸해 오로지 적정해진 상태[寂靜一味]입니다. 마치 큰 바다에 온갖 물이 흘러 들어가 모두가 한맛이 되어 짠맛이듯이, 제2선에 들어 초선의 일체의 사유 작용을 멸하고 오로지 적정해져 각도 없고 관도 없다면, 이 같은 상태를 일컬어 무각무관의 삼매를 얻었다 합니다. 그 삼매에 의하여 기쁨이 일어나니, 이른바 불ㆍ법ㆍ승에 대해 기쁜 마음을 냅니다. 그 기쁜 마음에 의하여 모든 착한 공덕은 자연히 충족되고 저 무생법인을 더욱더 뛰어나게 하고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묘하게 하고 더욱더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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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얻으니, 제2선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아 다시 뛰어나고 높은 제3선의 행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낼 때 저 기쁜 마음이 제3선 및 무생법인을 가로막음을 알게 되니, 그러므로 기쁨의 행을 여의고 기억을 버리며, 지혜의 몸에 안주하여 즐거움을 받습니다. 이 즐거움을 성인 역시 설하고 또한 버리니, 제2선에서의 무생법인의 뛰어나고 높은 경지로 향하려는 마음에 의하여 저 기쁨과 즐거움을 여의고, 3선의 행에 들어가 삼매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저 기쁨에 대해 싫어하며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기쁨이 없는 즐거움[無喜樂]은 덧없는 즐거움이며, 다하고 소멸하는 법이며, 항상되고 영원하지 않고 항상되지 않으며, 진실한 즐거움이 아니며, 구경(究竟)의 즐거움이 아니다.’

	  이처럼 알고는 다시 뛰어난 무생법인의 위의 경지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뛰어난 인[勝忍]의 위로 향하는 마음에 의하여 고락을 즐기지 않고 고락을 멀리하니, 먼저 근심과 기쁨을 없애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무관심에 의해 염(念)이 청정해진 제4선의 행에 들어갑니다.

	  제4선의 삼마발제에서 부드러운 마음ㆍ자재로운 마음ㆍ고요한 마음ㆍ광명의 마음ㆍ곧은 마음을 얻고는 그 일체의 즐거운 일을 버리어 여러 중생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 중생들에게 평안한 즐거움을 줄 때에 곧 뛰어난 무생인의 광명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뛰어난 인(忍)의 광명이 눈앞에 드러나는 까닭에 행이 빨라지며 제4선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에 대하여 즐겁다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저 즐거움을 멀리하고 무관심에 의해 염이 청정해지면 오직 그지없는 허공이 눈앞에 나타나니, 일체의 색상(色相)을 초월하고 일체의 유대상(有對相)을 소멸하며, 가지가지 형상을 생각지 않고 그지없는 허공을 알아서 무변허공행(無邊虛空行)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색(色)을 관찰하매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4대(大)요, 둘째는 의사대(依四大)입니다. 4대라 함은, 이른바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이요, 의사대라 함은 색(色)ㆍ향(香)ㆍ미(味)ㆍ촉(觸)이니, 이처럼 크게 여덟 가지 색상(色相)이 있습니다. 그러한 색상을 여의고 그러한 색상이 없으며, 그 일체의 색상이 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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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컬어 일체의 색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든지 색상이 있으면 그 법은 반드시 그와 대하는 장애상[礙相]이 있는 법이니, 그 일체의 유대상을 소멸하면 종종의 다른 상을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능히 저러한 종종의 다른 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종종의 다른 상을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오직 허공의 형상만을 보게 되니, 그러므로 그지없는 허공을 알아 곧 무변허공행에 들어갑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색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변허공삼매에 들어가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곧, ‘허공은 그지없고, 허공은 경계[際]가 없고, 허공은 기슭이 없다. 어떠한 법이든지 그지없는 까닭에 그 법에는 앞 경계ㆍ중간 경계ㆍ뒤 경계가 없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온갖 법에 앞ㆍ중간ㆍ뒤의 경계가 없음을 관찰하여 이와 같은 삼매에 들면 곧 일체 중생에 대해 위대한 자심(慈心)을 일으키고 일체 법을 버리니, 평등한 지혜가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저 무생법인에서 비로소 뛰어나게 나아가는 광명이 눈앞에 나타나니, 온갖 무변허공상을 초월해 현전에 그지없는 식(識)의 모습을 알아 무변식처행(無邊識處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키니, ‘이 그지없는 허공의 모습은 오직 식(識)의 분별일 따름이다. 이 같은 마음을 얻고 일체 법을 아는 것은 오직 식의 모습[識相]이니, 이 식은 한량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에 들어가서 무생법인을 얻지만 무생법인을 궁극적으로 성취한 것은 아니니, 일체의 무변식상처(無邊識相處)를 초월해 현전에서 무소유처(無所有處)를 알며, 무소유소처행(無所有少處行)에 들어갑니다. 무소유(無所有)란, 그에게 있었던 탐ㆍ진ㆍ치 등의 분별심과 가지가지 분별이 허망한 분별이니, 온갖 세간의 유위(有爲)의 법은 모두가 허망한 분별심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그 존재하는 바가 없는 까닭에 무소유라 합니다. 소(少)란, 말한 바와 같이 법 가운데 적은 모습[少相]과 세밀한 모습[細相]과 미세한 모습[微相] 이 있으니, 그 의 적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 적은 모습이 없는 까닭에 무소(無所)라 하며, 그 일체의 거칠고 세밀한 상을 초월한 까닭에 무소유무소소(無所有無所少)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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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매에 머무르면 더욱 뛰어난 무생법인을 얻어 광명이 눈앞에 나타나니, 그러한 뛰어난 무생법인을 얻기 위하여 무소유무소삼매를 즐기지 않고 뛰어난 욕심[勝欲]을 내어 더욱 보다 높은 삼매의 뛰어난 행을 구해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곧 이 무소유무소행의 모습 역시 세상(細相)이고 허망ㆍ분별인 까닭에 다음에는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을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상비비상이겠습니까? 비상(非想)이란 공이요, 비비상(非非想)이란 인연을 따라 생한 것입니다. 그 때에 비상비비상의 삼매가 나타나면 일체의 무소유처(無所有處)의 소상(少相)을 초월해 비상비비상처의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경지[處]에서 행하고 머무르면서, ‘저 비상비비상처도 가히 즐길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그 법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곧 제법이 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삼매가 나타나서 일체 법이 불생불멸(不生不滅)임을 알고, 일체 법의 자성이 적멸하여 행함도 없고 머묾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에 뛰어나고 높고 청정한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니, 이것을 일컬어 아홉 종류의 차례로 드는 삼마발제[九種次第入三摩拔提]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선정의 법을 성취하였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해탈의 모습입니까?”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의 해탈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색을 지닌 것[有色]에서는 색을 보며, 둘째 안에 색상(色相)이 있으면 밖의 색상을 보며, 셋째 믿음이 맑으며, 넷째 일체의 색상을 초월하고 일체의 유대상(有對相)을 멸하고 일체의 다른 형상을 생각지 않고 그지없는 허공을 알아 무변허공행에 들며, 다섯째 온갖 허공의 그지없는 형상을 초월해 그지없는 식(識)을 알고 곧 무변식(無邊識)의 행에 들며, 여섯째 온갖 그지없는 식상(識相)을 초월해 무소유소(無所有少)를 알아 곧 무소유처행에 들며, 일곱째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의 안온함을 알아 곧 비유상비무상처행(非無想非無想處行)에 들며, 여덟째 일체의 비유상비무상행을 초월해 일체의 느낌과 생각[受想]을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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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진정행(滅盡定行)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여덟 가지 해탈[八解脫]이라 합니다.

	  안에 색을 지닌 것에서 색을 보는 자가, ‘색을 지닌 것은 모두 인연으로 생한 법으로 비어 있고[空] 수명[壽者] 없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본다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解脫)이라 합니다. 

	  둘째 안에 색상(色相)이 있으면 밖의 색상을 보는 자가, ‘비어 있고 수명 없다고 봄은 모두 인연으로 생한 법이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믿음이 맑다고 했는데, 만약에 맑거나 맑지 못함을 분별하면 일컬어 사견(邪見)이라 하니, 믿음이 맑은 까닭에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음을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일체의 색상을 초월하고 일체의 유대상을 멸하며 다른 모습을 생각지 않고 그지없는 허공을 알아 곧 무변허공행에 들어간 자가, ‘한량없는 허공이다’라고 허공에 대해 능히 이와 같이 알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일체의 허공무변상을 초월해 그지없는 식(識)을 알고 곧 무변식행에 들어간 자가, ‘한량없는 식이고 헤아릴 수 없는 식이다. 이는 가없는 식이니, 곧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알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그지없는 식을 초월해서 무소유소(無所有少)를 알고 곧 무소유행에 들어간 자가, ‘소유(所有)란 탐ㆍ진ㆍ치의 번뇌요, 무소유행에 들어간다 함은 그 번뇌를 멸하는 것이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알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무소유를 초월해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의 안온함을 알고 곧 비유상비무상행에 들어간 자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非有想]란 그 성품이 비어 있고 적정(寂靜)함이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상태[非無想]란 인연에 의하여 존재하는 까닭이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알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일체의 비유상비무상을 초월해서 일체의 느낌과 생각을 멸하고 멸진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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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滅盡定行)에 들어간 자가, ‘이 같은 견해와 생각[想]이란 마치 아지랑이[陽炎] 같고, 느낌[受]이란 물거품과도 같다. 생각이 곧 느낌이고 느낌이 곧 생각이니, 안다는 것도 없고 목숨이란 것[壽者]도 없다’라고 능히 이와 같이 보면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으니, 일컬어 해탈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은 마침내 이와 같은 해탈을 성취하였던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여래의 신통지행(神通智行)인지요?”

	  “대왕이시여, 사문 구담의 신통행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천안통(天眼通)이요, 둘째는 천이통(天耳通)이요, 셋째는 타심통(他心通)이요, 넷째는 숙명통(宿命通)이요, 다섯째는 여의통(如意通)이요, 여섯째는 누진통(漏盡通)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천안은 일체의 천룡팔부나 성문ㆍ연각들의 천안을 초월해서 시방 일체를 모두 밝게 보는 공덕 지혜로 이루어진 바입니다. 시방에 있는 형색ㆍ광명과 모든 형상의 거칠고 가늘고 가깝고 먼 것을 다 보며, 온갖 것을 모두 보아 분명하게 분별하니, 곧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이 여러 생존의 갈래[趣] 가운데 두루 하면서 나고 죽기를 상속함을 봅니다. 가령 업과 업의 결과와 모든 근을 분별하여 남음이 없이 다 알며, 시방세계의 모든 불ㆍ여래께서 지니는 장엄정묘국토(莊嚴淨妙國土)를 보며, 그 안의 보살ㆍ성문ㆍ다섯 갈래의 중생들이 닦고 행하는 업을 남김없이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눈은 청정하여서 보는 것이 걸림 없는 까닭이며, 이 눈은 오염되지 않아서 색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이며, 이 눈은 해탈하여서 모든 견해와 번뇌의 속박을 여의는 까닭이며, 이 눈은 청정하여서 성품이 명료한 까닭이며, 이 눈은 의지처가 없고 기댈 곳[緣]을 여인 까닭이며, 이 눈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끊어 버린 까닭이며, 이 눈은 때가 없어 모든 악을 끊은 까닭이며, 이 눈은 가림이 없어 의심을 끊은 까닭이며, 이 눈은 장해를 일으키지 않아 끊어 버린 까닭이며, 이 눈은 탐냄ㆍ성냄ㆍ어리석음이 없어 능히 온갖 결박을 끊은 까닭이며, 이 눈은 광명을 얻어 법을 비추는 까닭이며, 이 눈은 염(念)으로 알아 식(識)을 행하지 않는 까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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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은 위가 없어 궁극의 성도(聖道)인 까닭이며, 이 눈은 걸림이 없어 평등하게 중생을 비추는 까닭이며, 이 눈은 물들지 않아 성품이 청정한 까닭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사문 구담은 대비심(大悲心)에 머물러서 뜻을 잘 분별하여 다툼이 없고 보거나 듣는 대로 설하며, 모든 불선을 버리고 도량으로 향하매 마음의 장애가 없는 때문입니다. 곧 아끼고 탐내는 이를 보면 재물로써 베풀고, 계행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모든 근(根)을 거두도록 권하며, 성내는 이를 보면 참고 다투지 말기를 권하며, 게으른 이를 보면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권하며, 산란한 이를 보면 선정의 즐거움을 보여 주며, 어리석은 이를 보면 지혜를 닦게 합니다. 따라서 천안이 청정하여 막힘이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천안통의 지혜행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천이(天耳)는 시방세계가 다하도록 그 안에 있는 일체의 소리, 즉 하늘ㆍ용ㆍ귀신ㆍ건달바(乾闥婆)ㆍ아수라(阿修羅)ㆍ가루라(迦樓羅)ㆍ긴나라(緊那羅)ㆍ마후라가(摩睺羅伽) 등 인비인(人非人)의 소리를 모두 분별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알고, 보살ㆍ성문ㆍ연각의 소리를 들으며, 온갖 귀에 상대되는 소리, 내지는 지옥ㆍ축생ㆍ아귀ㆍ모기ㆍ등에ㆍ파리ㆍ벼룩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중생들이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있어서 착하거나 악하거나 혹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無記]에서 나오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알며, 과거ㆍ미래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 모두 본래의 경계[本際]를 다하니, 그것은 왜냐하면 사문 구담은 대비심에 평온히 머물러서 능히 모든 소리를 듣되 장애가 없으며, 모든 번뇌와 습기를 끊어 소멸한 까닭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천이통의 지혜행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타심통(他心通)의 지혜행은 중생 세계에 있고, 중생들에 속하는 그 마음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착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무기의 마음, 번뇌에 수순하는 마음, 번뇌를 등지는 마음, 성문의 마음, 벽지불의 마음,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 하늘의 마음, 용의 마음, 야차의 마음, 건달바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가루라의 마음, 긴나라의 마음, 마후라가의 마음, 인비인의 마음, 지옥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아귀의 마음, 야마처[閻摩處]에 있는 중생의 마음, 과거의 마음, 

	  

	[image: image16.png]




	[175 / 239] 쪽 

	  미래의 마음을 모두 분별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문 구담은 대비심에 안주하여 능히 남의 마음을 알되 막힘없고 걸림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번뇌가 없기 때문이며, 모든 습기를 끊었기 때문이며, 일체 법을 비추기 때문에 능히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타심통의 지혜행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사문 구담의 숙명통(宿命通)의 지혜행은 지나간 한 생[一生]ㆍ두 생 내지 열 생ㆍ백 생ㆍ천 생ㆍ무량 백 생ㆍ무량 천 생, 무량 백천 생 및 하늘땅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한량없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한량없는 세계가 무너지고, 한량없게 이루어지고 무너진 세계와 한량없게 이루어지고 무너진 겁(劫)에서 중생들이 그 가운데 태어났음을 압니다. 곧 어떤 성, 어떤 이름, 어떤 모양이며, 어떤 수명이며, 어떻게 고통을 받았으며, 어떻게 즐거움을 받았으며, 어떻게 머물렀으며, 어떠한 의복과 음식이었으며, 이러한 곳에서 죽어 다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으며, 저러한 곳에서 죽어 다시 저러한 곳에서 태어났으며, 여기에서 죽어 저기에서 태어났으며, 저기에서 죽어 여기에서 태어났으며, 과거의 경계를 다하도록 남음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와 과거의 경계를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을 알되, 어떠한 권속ㆍ부모ㆍ처자ㆍ형제ㆍ자매였으며, 어떻게 처음에 발심하여 집을 떠나 도를 구했으며, 어떻게 원행(願行)을 닦고 모아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어떻게 온갖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시키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었으며, 어떠한 명호와 어떠한 주처와 어떠한 뛰어난 자리였으며, 어떠한 성문과 어떠한 시자(侍者)와 어떠한 하늘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대중과 어떠한 외도였으며, 어떠한 설법으로 어떻게 중생을 제도했으며, 어떠한 수명과 어떠한 열반[滅度]이었으며, 어떻게 바른 법[正法]에 머물고 어떻게 상법(像法)에 머물렀는지를 모두 기억하여 압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비심에 평온히 안주하여 업 짓는 일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번뇌가 없으니 선정에 머물기 때문이요, 이 지혜는 두려움이 없으니 지혜를 잘 포섭하기 때문이요, 이 지혜는 자연스러우니 다른 이로부터 구하지 않고 현전에 얻어서 잘 알기 때문이요, 이 지혜는 바르게 기억하니 끝내 잃지 않기 때문이요, 이 지혜는 공덕이니 궁극의 대승이기 때문이요, 이 지혜는 선근이니 바라밀에서 나와 저 언덕에 이르는 때문이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일 트임을 아는 지혜로운 행이옵니다.”


